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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논문은 컴퓨터 인공지능을 통한 창의적인 글쓰기의 사례 분석을 통
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작가의 운명과 존재론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하
고자 한다. 일본 나고야대학교 사토 사토시 교수의 연구실에서 제작한 인
공지능이 창작한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コンピュータが小説を書
く日)」을 중심으로 이 소설에 사용된 자연어 처리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그 소설적 성취를 평가하고자 했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은 기계 학
습을 위해 기존 소설의 문장을 모방하고 치환하거나, 짧은 회화로 이루어
진 대화체 소설을 기존 소설의 여러 번을 통해 병치시키는 방법으로 소설
을 창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으로 컴퓨터에게 완전히 창의적인
소설을 스스로 쓰는 방법을 학습시킬 수는 없었으며, 이는 인공지능을 통
한 글쓰기가 가지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preliminary approach to the fate
and ontology of the author, which has recently been raised through a
case study of creative writing through computer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analyzes the algorithm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used
in the novel “the days when computers write novels”, focusing on this
novel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d by Professor Satoshi
Sato, professor at Nagoya University. “The Day when a Computer
Writes a Novel” has created novels by imitating and replacing
sentences of existing novels for machine learning, or by juxtaposing
dialogue novels made up of short conversations through several
existing novels. However, with this methodology, the computer could
not learn how to write a completely creative novel on its own, which
shows the limitations of writing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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